
■ 2025년 청년인문실험 연속지원 심의총평

ㅇ 회의일시 : 2025년 12월 27일(토) 15:00~16:00

ㅇ 회의장소 : 온라인줌(zoom)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승진, 김솔지, 안태호, 우지연, 최지만

    2025년 청년인문실험 사업은 일상에서 사회적 이슈에 이르는 각종 문제들을 마주

하며 청년의 시각과 상상력으로 탐구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25년에는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연속지원을 평가하는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인문실험에 참여한 98개 팀의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 18개 팀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2년 연속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며 청년들의 도전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소

액의 지원에도 각자의 문제의식을 발현시켜 사회와 연결하고, 실험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시선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진과 영상, 팟캐스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압박감과 규율에서 벗어나려는 

활동이 보이는 것도 희망적인 지점입니다. 충분한 밀도를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최초의 질문이 조금씩 진화해 가며 자기 서사를 갖춰나가는 변화의 양상을 목격하는 

것은 심의위원으로서 큰 기쁨입니다. 

   인문실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실험의 결과보다도 과정을 통해 어떤 성찰을 했고 무엇을 남기려 노력했는지, 구성

원들이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을 살피는 시선, 실험을 통해 변화하는 인식과 활동 지향을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팀들은 소수자 이슈를 다루며 대상화에 대한 

위험이 엿보이기도 했고, 기존 활동의 연장선상이나 예술창작, 학술연구의 일부로 

사업을 사고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팀도 있었습니다. 공공지원사업인 만큼 

활동의 방향에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착하고 선한 활동

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활동이 그럴 순 없겠지만, 

‘실험’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도발적인 주제나 개인적인 영역을 비롯해 약간은 

엉뚱해 보이는 시도들이 더 많아도 좋겠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판단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과감한 도전이 좀 더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개의 정책사업이 그러하듯 수도권에 집중된 참여자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장

할 수 있을까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른 만큼 개별 

지역의 청년들이 마주하는 고민의 형태도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결의 

참여가 이어지며 청년들의 도전과 모색이 공동체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

기를 기대해 봅니다. 

심의위원 일동


